
성경의 단계 구조5［ ］

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３． 　 　

이상규 목사 / 2001

주님은 눈 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

눈을 뜨지 않고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

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할 때 눈이 뜨여 진짜 세계가 보이게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지혜가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멋진 세계가 비로서 보이는 것입니다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

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계가 보일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낙원을 살 수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있습니다 내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의 인생임을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알게 됩니다 이제 소경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십시오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

아브라함 소명의 배경으로서의 원 역사 창 장１．　 　 　 　‘ 　 ’　（ １～１１ ）

창세기 장 장까지를 원 역사 또는 태고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　１ ～１１ 　‘ 　 ’　 　‘ ’ 　 ．　 　 　

류역사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창세기 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묘한 창조의　 　 ．　 　１ 　 　 　 　 　

세계를 보여줍니다　 ．　

장에서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２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３

에서는 타락의 역사를 보여줍니다　 　 　 ．　

그리고 장 이후의 모든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　３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

속사를 창출시키는 놀라운 근원지가 창세기 장 사건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팽　 　 　 　 　３ 　 ．　 　 　

개치고 뱀의 소리에 귀기울인 순간 인간은 모든 것을 잃고 영적 소경이 됐습니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다．

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 폐쇄적인 존재 자신이 왕이 된 존재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，　 　 　 　 ，　

벌거벗겨진 존재 아무것도 올바르게 볼 수 없는 존재 탐욕스런 존재로 추락　 ，　 　 　 　 　 　 ，　 　 　

하고 말았습니다　 ．

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말해주지 않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모든 것，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

이 관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속 가장 치열하고 깊은 싸움은 관점의 싸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　 　 　 ．



창세기 장 절은 마지막에 있을 뱀과 여자의 후손의 결정적인 싸움을 암시　３ 　１５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을．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

미혹하여 소경되게 하고 흑암의 영으로 영광스런 복음의 광채를 어둡게 하는 악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한 거짓의 아비와 그리스도의 싸움인 것입니다　 　 　 　 　 ．

가장 무서운 싸움의 접전지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

세계를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고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이웃을 올바르게 보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통해 눈이 뜨일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

때 내 생애가 열리고 모든 삶의 의미가 열리는 것입니다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

창세기 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노아 홍수 사건은 창조의 역전으로 종말론적인 심　６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판의 그림자입니다 홍수로도 씻을 수 없는 내면의 깊은 자기 중심성 집요한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，　 　

자아의 집착은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반역과 배도의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

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제국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시날 평지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에서의 인간들의 언어행위였습니다　 　 ．

말은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세계관에서 나온 말은 왜곡된 세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

계를 만듭니다 언어를 통한 인간들의 무서운 결집은 인류 역사를 엉망으로 만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행동을 보려고 강림하셨을 때 한 마디로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느냐가 중요합．　 　 　 　 　‘ 　 　 ’ 　

니다 이 시대의 음성을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는가에 귀．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

를 기울이십시오　 ．

결국 원역사에 기초해 볼 때 하나님을 등진 인류역사의 모든 패턴은 바벨탑의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흩어짐처럼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그 종말이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

그렇습니다．

아브라함 소명의 배경으로서의 가족사 창２．　 　 　 　‘ ’　（ １２：２７～３０）

아브라함의 주소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당시의 세계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

한 문명의 세계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싹텄던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였습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

다 우르 왕조 시기에는 모든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유명한 제국 갈대．　 ３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，　

아 우르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　 　 　 　 ．

그런데 문제는 갈대아 우르 모든 도시국가들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는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 위대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었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생긴 이집트 문명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

비옥한 토지와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달신이 선사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들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

의 모든 대화는 달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　 　 　 　 　 ．



역사적으로 갈대아 우르가 있는 시날평지는 바벨탑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아브라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

함은 그 바벨탑 문명권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벨탑 꼭대기에는 당신을 숭배하는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

신전이 있었습니다　 ．

여호수아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그 땅에서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

우상을 깎아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

고 이런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

들은 결코 잘 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질서가 엉망인 문제 많은 집안이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

었습니다．

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 풍요와 다산을 경험했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말할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수 없는 탄식과 절망과 깊은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생명과 기쁨이 없는 가정이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

었습니다 제라의 세 아들 중 하나였던 하란은 방탕한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

가슴에 못을 박은 자식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보다 먼저 죽은 불효자식이었습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

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원형적인 고뇌．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

를 가진 그늘진 가정이었습니다　 　 　 ．

아브라함의 소명 창３．　 　 　（ １２：１～３）

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실 때 떠난 이들은 특별한 사람　‘ 　 　 　 ’ 　 　 　 　 　 　

들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했던 땅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등지고 떠나는 행렬　 ．　 　 　‘ 　 　 　 ’ 　 　 　

은 마치 바보들의 행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

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획을 긋는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

분기점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보여 주십니다　 　 　 　 　 　 ．

아브라함은 어떤 삶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

아브라함의 길은 복의 근원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참된 역사를 살았습니다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．　

아브라함이 갔던 그 걸음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절을 보십시오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１～３ 　 ．

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

님이 보실 때 좋아야 합니다 그 땅에 가야 삶이 꽃피는 것입니다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 ．



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끝까지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

가십시오 목숨을 건 경외의 출발이 에덴의 실패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

새로운 흙먼지에서의 출발입니다　 　 ．

아브라함 생애의 알파와 오메가 창 장４．　 　 　 　 　（ １２～２２ ）

내가 가진 최선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으면 하나님 보실 때 최고를 보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여 주십니다　 ．

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예비해 주신 수양을 통해 보여 주시는 그리스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는 예비된 수양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성경의 단 두　 　 ．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

곳에 레크 레카가 쓰였습니다 두 번의 부름이 아브라함을 세상으로부터 건져　‘ 　 ’ 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

낸 것입니다　 ．

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를 드렸던 모리아산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다 마침내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외할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‘ ’ 　

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가 열립니다 엠마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 ．　

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열렸던 세계가 열립니다　 　 　 　 　 ．

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의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

어리석은 눈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이 시대에 왕따가 되는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‘ ’ 　 　

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뒤에서 많은 사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람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습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

니다．

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내려 놓으면 수양이 보입니다 그 이삭이 눈을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

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눈이 열리면 놀라운 세계가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펼쳐집니다 이 세계에 발을 들여 놓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초청합니．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

다 여러분 인생의 절정이 피어날 모리아까지 오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예．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

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보십시오　 　 　 ．

갈대아 우르에서 모리아까지 갔던 아브라함이 이 걸음을 따라 오라고 온 인류　 　 　 　 　‘ 　 　 　 ’ 　 　

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　 　 ．　‘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할 땅으로 가라　 　 ’．

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보며 떠나가십시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

다 이 때 새로운 살이 돋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며 새로운 비전이 나타날 것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설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

가십시오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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